
스페인 가을 여행 후기(1) 
 

아내의 성격 그리고 먹성에 대한 변명 

 

1. 아내는 성격이 밝은 편이다. 결혼 전 만날 때 나는 그녀의 밝고 명랑한 성격

이 좋았다. 우선 내가 명랑하지 못하고 딱딱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

성격을 원했던 것 같다. 그 때 그 판단은 매우 옳았다. 나이 들어서도 매사 밝게 

생각한다.  

 

밝음은 아내의 타고난 성격이기도 하지만 비결이 있다. 아내는 자기가 감당할 만

큼만 고민한다. 나는 같이 살면서 같이 고민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

지나고 보니 그 것이 옳았다. 

 

아내가 과거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. 당신도 고민하고 나도 고민하면 집안 

분위기가 우울해지지 않겠는가? 고민은 당신만 하고 나는 아이들도 키우고 생활

을 해야 하니 고민하지 않겠다. 또 전업주부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

니고.  

 

여행도 즐겁게 했다. 최고의 수행원을 곁에 두고 자기 같이 편하게 여행하는 사

람이 있겠냐고 하면서. 매사 펀하게 생각하고 낙관적이다.  

 

그러나 한편 뒤집어 보면 맹랑한 것이다. 자기 방어력이 충실한 것이다. 

 

2. 아내는 음식을 좋아 한다. 그러나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양보다는 맛으로 먹

는 편이다. 그렇다고 또 먹는 양이 적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. 적당하게 먹는다. 

 

음식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이해가 많다. 요리 학원도 다녔고 레시피만 있으면 

어떤 음식이든 대강 만들어 낸다. 결혼 이후 지금까지 간장, 된장, 고추장을 담

근다. 아파트 베란다에 이들을 담아 놓은 항아리가 열 몇 개 된다. 

 

또 계절이 되면 청을 만들어 음식 소스로 사용한다. 매실 청, 오미자 청은 떨어

지지 않는다. 모과 나올 때는 가락시장에서 모과를 박스로 사서 모과차를 만들고 

나는 겨울 내내 그 것을 마신다. 올 해는 모과차 대신 레몬차를 마시고 있다. 

 

특히 서양 음식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. 해외 생활하며 경험도 있지만 주로 푸

드 방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.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 한다. 이 번 여행에서 

내가 아내의 먹거리를 신경 쓰고 챙긴 이유 중 하나이다.  

 

아내가 탐식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. 오히려 탐식을 경

계하고 자제하는 편이다.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 운동효과 상쇄한다며 음식

에 매우 조심한다. 아내를 위한 변명이다. 

 


